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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
ment behavior on job-seeking stress among 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cross-sec-
tional and descriptive study were 158 male students attending a university in K Province who completed a self-re-
port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urvey period was from September 19th to November 9th, 2017.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d multiple linear re-
gression analyses with the SPSS statistics 23 program. Results: Job-seeking stress showed significant differ-
ences according to BMI (F=2.55, p=.042) and pocket money (F=3.08, p=.049).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
sis showed that grade (β=8.93, p=.008), pocket money (β=-5.11, p=.029), appearance stress (β=.52, p<.001),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β=.25, p=.001) wer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jog search stres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ariables such as grade, pocket money, appearance stress, 
and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significantly explain job-seeking stress among male students in colle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rogram to reduce job-seeking stress for senior male students who are 
preparing for employment before graduation. In addition, when organizing a program to reduce job-seeking for 
male university students,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have a more positive evaluation of their appearance and 
pursue proper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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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취업통계연보에 의하면[1] 대졸

자의 취업률은 2012년 6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

년 64.3%를 기록하였으며 의학이나 공학계열에 비해 인문, 예

체능계열의 취업률은 전체 취업률을 하회하여 전공 간 불균형

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

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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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대학생들도 취업을 위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봉사와 인턴쉽 등 소위 스펙이라고 불

리는 개인의 업적 쌓기와 취업을 위한 사교육 등을 통해 취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애쓰고 있으며[3,4], 이러한 취업에 대한 

노력은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중압감으로 이어지고 스트레

스와 우울의 원인이 되고 있다[5]. 실제로 국내 취업난과 취업

경쟁의 현실 속에서 대학생의 82.9%가 취업으로 인해 스트레

스를 받고 있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44.0%에 비해 졸업을 앞

둔 4학년은 93.6%로 취업 스트레스를 거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 만성피로, 편두

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여

[6,7]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취업을 위한 기업의 채용 과정은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포함

한 서류심사, 시험, 면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면접은 서류

나 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의사표현력, 태도와 행동을 관

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어[8] 학교에서는 취

업준비를 위한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도 면접

을 위한 이미지 만들기에 노력을 쏟고 있다[9]. 대학생들은 면

접 시 외적 이미지를 통해 긍정적 내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면

접관에게 호감을 주기 위하여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며[10], 실

제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업에서 채용 시 중요하

게 보는 요인에 대해 외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18.5%를 차지한 

것은[11] 외모가 취업에 있어 중요한 스펙임을 수용하는 결과

라고 보여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 사회 풍조와 

함께 이해될 수 있는 현상으로[12], 대학생들의 외모 만족도는 

사회적 기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취

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13,14].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대부분은 매력적인 외모를 위

해 의복, 화장, 피부 관리, 미용성형, 다이어트 등의 다양한 방

법을 통한 외모관리행동을 추구하고 있었고 대학 신입생의 일

부는 취직을 위해서 미용성형을 하거나 원하였다[15]. 

과거 외모를 자기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서 중요시 하며 

외모를 관리하는 정도가 여성에게서 높다고 인식되어 왔다. 

대학생 대상 선행연구에서 외모에 대한 관심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으나 외모에 대한 만족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

서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14,16]. 그러나 최근에는 남자대

학생도 외모에 관심을 가지며 피부 관리, 다이어트, 패션 등 외

모관리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또한 남

자대학생의 외모 관심도가 높을수록 취업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14] 최근 외모를 중시하는 남학생의 인식이 취업 불안

이나 스트레스에도 함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나, 남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있어서 외모에 대한 인

식과 외모 관리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 국내 연구

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스 정도

를 파악하고,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이 취업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자대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있어서 외모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취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재 전

략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

행동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며, 구

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

스 정도를 파악한다. 

 남자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

리행동,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를 확인한다. 

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

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이 취업 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

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

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추출에 의해 K도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

인 만 19세 이상의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크기

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유의수

준(⍺) .05, 검정력(1-β) 0.95, 회귀분석을 기준으로 중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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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크기(f2) .15, 예측 변수 5개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할 때 최소 138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을 

고려하여 165명을 모집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총 158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기술하기 위해 연령, 학년, 전공, 종

교, 용돈, 신장, 체중, 체질량지수를 포함하였다. 연령은 만 나

이로 기입하도록 하였고, 학년은 1, 2, 3, 4학년으로 구분하였

으며 전공은 자연/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계열, 의

학보건/사범계열로 구분하였다. 종교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 

무교, 기타 중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자가 보고로 조사된 신

장(cm)과 체중(kg)을 근거로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BMI는 다시 저체중(18.5 이하), 

정상(18.5~22.9), 과체중(23~24.9), 비만(25~29.9), 고도 비만

(30 이상)으로 분류하였다[18]. 

2) 외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겪

게 되는 스트레스로[19] 본 연구에서는 Yang [20]이 개발한 외

모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까지 나타내며 총점

이 높을수록 외모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Yang [20]의 연

구에서 Cronbach’s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4였다. 

3) 외모관리행동

외모관리행동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한 행동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Ahn [21]이 개발한 외모관리행동 측정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헤어관리, 피부관리, 체형관리, 패션관리, 

미용성형관리의 5개 하위요인별 5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문항 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

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여 최저 25점에서 최

고 125점까지 나타내며 총점이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

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Ahn [21]의 연구에서 5개 하위요인에 

대한 Cronbach’s ⍺는 .79에서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하위요

인에 대한 Cronbach’s ⍺는 .69에서 .74였으며 전체 문항에 대

한 Cronbach’s ⍺는 .86이었다. 

4) 취업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겪는 신체적, 정신

적 스트레스로[22] 본 연구에서는 Hwang [23]이 개발한 취업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Kim [24]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성격 스트레스 6문항, 학업 스트레스 4문항, 가

족환경 스트레스 5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 4문항, 취업불안 스

트레스 3문항의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

로 측정하여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까지 나타내며 총점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4]의 연구

에서 Cronbach’s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먼저 소속기관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KWNUIRB -2017-07-006-001) 2017년 9월 19

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들이 직접 교내에서 

대상자들을 만나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고 수집된 자

료는 익명으로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참여의 철

회 의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이

후 연구자는 신분을 밝힌 동의서를 나누어 주었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스

스로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대상자들이 설문지에 응답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0~15분이었고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

업 스트레스 정도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

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

동, 취업 스트레스 차이는 ANOVA와 Scheffé 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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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tudy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Min~Max

Age (year)  22.9±1.96 19~28

Height (cm) 　 175.3±5.79 163~191

Weight (kg) 　   71.3±10.96  51~110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Severe obesity

 4 (2.5)
 84 (53.2)
 31 (19.6)
 34 (21.5)
 5 (3.2)

Grade
　

1
2
3
4

 24 (15.2)
 60 (38.0)
 55 (34.8)
 19 (12.0)

Maj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t, music and physical
Healthcare and education

 53 (33.5)
 59 (37.3)
15 (9.5)

 31 (19.6)

Religion
　

Catholicism
Buddhism
Christianity
None

 16 (10.1)
13 (8.2)

 38 (24.1)
 91 (57.6)

Pocket money (10,000 won/month)
　

＜20
20~＜40
≥40

 42 (26.6)
 72 (45.6)
 44 (27.8)

Appearance stress  29.54±9.72 14~53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58.73±12.89  30~105

Job seeking stress   39.61±12.81 22~70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스 정도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9±1.96세였고, 평균 신장은 

175.3±5.79 cm, 평균 체중은 71.3±10.96 kg이었다. BMI에 따

른 대상자의 수는 정상 84명(53.2%), 비만 34명(21.5%), 과체중 

31명(19.6%)의 순으로 많았다. 학년은 2학년 60명(38.0%), 3학

년 55명(34.8%), 1학년 24명(15.2%), 4학년 19명(12.0%)의 순

이었다. 전공 계열은 인문/사회 계열 59명(37.3%), 자연/공학 

계열이 53명(33.5%)로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91명(57.6%), 월

평균 용돈은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이 72명(45.6%)으로 가

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29.54± 

9.72점, 외모관리행동 점수는 평균 58.73±12.89점, 취업 스트

레스 점수는 평균 39.61±12.81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

행동,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

행동, 취업 스트레스 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외모 스트레

스,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다만, 취업 스트레스 항목에 있어서 BMI (F=2.55, p=.042)와 

월평균 용돈(F=3.08, p=.049)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 

검정 결과 BMI 항목에서 정상에 비해 비만인 경우에 취업 스

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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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erences of the Study Variable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58)

Characteristics Categories
Appearance 

str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b seeking 

stress
M±SD F (p) M±SD F (p) M±SD F (p)

BMI
　

Underweighta

Normalb

Overweightc

Obesityd

Severe Obesitye

36.00±4.08
28.52±9.62
28.87±9.72
31.76±9.92

 30.60±12.10

1.17
(.325)
　

 54.75±10.50
 58.75±14.02
 60.74±14.38
57.97±8.34

 54.20±12.56

0.46
(.764)
　

46.75±13.33
37.77±12.60
38.00±11.15
45.09±13.66
37.60±11.74

2.55
(.042)
b＜d*
　

Grade 1
2
3
4

 29.08±10.01
 29.10±10.29
30.09±9.63
29.94±8.28

0.13
(.944)

 54.95±10.23
 60.65±13.10
 58.90±14.83
56.89±7.67

1.27
(.288)

35.50±13.85
38.73±11.63
40.18±11.94
45.95±15.68

2.58
(.056)

Major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rt, music and physical
Healthcare and education

30.08±9.45
28.46±9.21

 28.67±10.55
31.13±9.72

0.61
(.610)
　

 55.70±13.79
 59.51±11.10
 57.27±11.55
 63.13±14.18

2.38
(.072)
　

37.25±13.25
41.10±12.18
44.40±15.38
38.51±11.40

1.66
(.177)
　

Religion Catholicism
Buddhism
Christianity
None

28.81±9.87
32.85±9.69

 29.21±10.18
29.34±9.59

0.55
(.647)

 61.88±11.33
61.69±9.68

 59.84±15.83
 57.29±12.14

1.02
(.385)

37.13±13.69
41.62±14.60
39.66±12.73
39.75±12.58

0.31
(.821)

Pocket money
(10,000 won/ 
month)

＜20
20~＜40
≥40

29.26±9.40
30.75±9.70

 27.84±10.01

1.25
(.289)
　

 58.07±13.46
 58.70±13.25
 60.43±11.83

0.53
(.590)
　

41.83±14.11
40.74±11.96
35.66±12.25

3.08
(.049)
　

*p＜.05.

Table 3. Correlations among Appearance Str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and Job Seeking Stress (N=158)

Variables
Appearance stress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Job seeking stress

r (p) r (p) r (p)

Appearance stress 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113 (.157) 1

Job seeking stress   .472 (＜.001) .267 (.001) 1

3. 대상자의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외모 스트레스와 취업 스트레

스 간에는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472, p<.001), 

외모관리행동과 취업 스트레스 간에도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r=.267, p=.001). 

4. 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모 스트레스, 외모

관리행동 변수 외에 일반적 특성 중 취업 스트레스에 대해 p값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 BMI, 월평균 용돈 항목

을 다중회귀분석 입력 모형에 포함하였다. 포함된 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은 1.06~1.73의 값을 

가져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

된 변수는 학년, 월평균용돈,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이

었으며 이들 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32%였다. 

1학년에 비하여 4학년에서(β=8.93, p=.008) 취업 스트레스

가 유의하게 높았고, 월평균 용돈 20만원 미만 그룹에 비하여 

40만원 이상 그룹에서(β=-5.11, p=.029)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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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Stress (N=15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4.76 7.03 　 2.10 .038

Grade 1st
2nd
3rd
4th

 1.90
 3.70
 8.93

2.61
2.63
3.31

.07

.19

.23

0.73
1.41
2.69

.467

.161

.008

BMI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ity
Severe Obesity

 -7.43
 -7.27
 -2.53
 -8.11

5.55
5.76
5.69
7.16

-.29
-.23
-.08
-.11

-1.34
-1.26
-.444
-1.13

.183

.209

.658

.259

Pocket money
(10,000 won/ month)

＜20
20~＜40
≥40

 -0.65
 -5.11

2.09
2.32

-.02
-.18

-0.31
-2.20

.755

.029

Appearance stress  0.52 0.09 .39 5.76 ＜.001

Appearance management behavior  0.24 0.07 .25 3.64 ＜.001

Adj. R2=.32, F=7.77, p＜.001

(β=.52 p<.001),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할수록(β=.24, p<.001) 

취업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예측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7.77, p<.001), 설명력

(Adj. R2)은 .32로 취업 스트레스에 대한 3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자의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취업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였고,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과,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변수를 포

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 점수는 총점 70

점 기준으로 29.54±9.72점이었고, 5점 만점으로 환산 시 2.11 

±0.69점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여

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Chang과 Sohn [25]의 연구에서 2.45 

±0.74점, 여대생의 미디어 관여도에 따라 외모 스트레스 정도

를 확인한 Jun과 Lee [12]의 연구에서 2.44±0.69~2.60±0.75

로 나타난 것으로 비교했을 때 약간 낮은 수치로,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적고 외모에 대한 갈등과 스트

레스를 덜 느낀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8,14]. 또

한 외모관리행동 점수는 총점 125점 기준으로 58.73±12.89점

이었고, 5점 만점으로 환산 시 2.34±0.52점으로 본 연구와 같

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남자대학생의 전반적인 외모관리행

동을 조사한 Ahn, Cho와 Im의 연구[26]에서 2.37±0.70점인 

것과 유사하였으나,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했

을 때, 5점 만점 중 2.86±0.39점인 것보다는 낮은 수치로 나타

났다[27].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 모두 여학생보다 낮

은 수치이나 성별에 따른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을 비

교하고 차이점을 확인함에 있어서 개인이 느끼는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특성,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8,12,25].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점수는 39.61± 

12.81점이었고, 5점 만점으로 환산 시 1.80±0.58점이었다. 이

는 취업 스트레스를 측정한 도구가 상이하여 비교가 제한되

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28], 특정 전공계열 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24]보다는 낮은 수치로 본 연구에서

는 취업에 직면한 고학년이 아닌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

고, 다양한 전공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BMI와 월평균 용돈이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BMI 비만 그룹이 정

상 그룹에 비해 취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에 BMI에 따른 비만 정도가 취업 스트

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19]와는 다른 결과이

다. BMI는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

수로 남자대학생에게 있어서 비만 정도가 취업과 연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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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월평균 

용돈은 가정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개인

이 넉넉하다고 느끼는 용돈 금액은 다를 수 있어 본 연구에서

는 월평균 용돈을 경제적 여유로움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월평균 용돈은 학생 개인이 직접적이고 자유로

운 소비 활동을 결정하는 변수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 월평균 

용돈에 따라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은 남자대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소비 활동의 정도가 취업 스트레스와 

관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학생의 취업 스트레스 영향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 연간 가구 수입은 취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28] 가정형편이 좋지 않을수록 취업 스

트레스가 높은 상반된 결과도 있어[23] 추후에는 남자대학생

에게서 가정의 경제 상태를 포함한 가정환경이 취업 스트레스

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

았고, 외모관리행동이 높을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다. 최

근 대졸자의 취업률이 60%대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고조되고 취업 

준비를 위한 노력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면접

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취업지원 프로그

램에서 면접의 중요성과 이미지 메이킹 등을 다루고 있으며, 

대학생들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외적인 표현을 높이고자 외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8]. 이러

한 현상은 남자대학생에게서도 예외가 아니며 면접 시 원하는 

외모에 비추어 자신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외모 스트

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

구하는 경우에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에 

비해 4학년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높았고, 월평균 용돈이 20만

원 미만 그룹에 비해 40만원 이상 그룹에서 취업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그리고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자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과 월평균 용돈이 

적은 경우에 해당하는 남자대학생들이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면

서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재가 고려된다. 그리고 

남자대학생들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취

업 스트레스가 높으므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높

일 수 있는 중재 전략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취업 스트레스

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19]. 또한 외모관리행동도 남

자대학생들에게 예외는 아니어서 자신의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29], 신체적, 정신

적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과다하고 그릇된 정도의 행동을 

추구하지 않도록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것이며, 외모관리행동

을 많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함께 살

펴보고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을 편의 추출

하여 조사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외모 스트레스, 외모관리행동, 그리고 취업 스트레

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종단 연구를 통하여 이들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적이나 가정의 경제상태 등 선행연구

에서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지 

않아[23] 연구결과의 해석에 제한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요인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하여 남자대학생들의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을 살펴

보고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취업 스트

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남자대학생의 외모 스트레스와 외모관리행동이 

취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학년이 높고, 용돈이 적으며, 외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외모관리행동을 많이 할수록 취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취업을 앞둔 4학년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남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취업을 준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남자대학생 대상으로 

취업 스트레스를 줄이는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자신의 외모

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높이고, 적절한 외모관리행동을 추

구할 수 있는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일개 대

학에 재학 중인 남자대학생 편의 추출로 조사한 연구로 전체 

남자대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

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표집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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